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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고객과 자연 속 힐링 함께한다
- 10년 이상 이용 장기고객 대상 에버랜드 ‘포레스트 캠프’ 초청 이벤트 진행
-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자연 체험 공간 초청으로 호평... 응모 경쟁률 최대 212:1 기록
- ‘T 장기고객 프로그램’ 개편... 미식·공연 초청 등 장기고객 혜택 지속 확대 예정
	엠바고 :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



[2026. 4. 13.]

SK텔레콤(대표이사 CEO 정재헌, news.sktelecom.com)은 SKT와 10년 이상 함께한 장기고객을 대상으로, 자연 속 휴식과 체험을 제공하는 ‘T 장기고객 숲캉스 데이(이하 숲캉스 데이)’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.

‘숲캉스(숲+바캉스) 데이’는 SKT가 장기고객과 가족·지인을 에버랜드 내 ‘포레스트 캠프’에 초청해 진행하는 피크닉형 이벤트로, 이번이 다섯 번째 시즌이다. 지난해 가을 시즌에는 높은 관심 속에 응모 경쟁률이 212:1을 기록한 바 있다.

행사가 열리는 ‘포레스트 캠프‘는 경기도 용인시 향수산 일대 약 9만㎡(2만7천여 평) 규모의 자연 생태 체험 공간이다. SKT는 평소 일반 방문객에게는 개방되지 않는 ‘포레스트 캠프’에 장기고객들만 초청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.

SKT는 오는 5월 3일부터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‘숲캉스 데이’에 총 1천8백여 명을 초청할 예정이다.

SKT를 10년 이상 이용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,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T멤버십 앱 내 ‘T 장기고객‘ 메뉴에서 ‘숲캉스 데이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. 당첨 시 본인을 포함해 최대 5명까지 동반 참여가 가능하다.

SKT는 ‘숲캉스 데이’ 참가 고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준비했다.

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▲전문 가이드와 숲을 탐방하는 ‘숲 산책‘ ▲어린이를 위한 자연 체험 프로그램 ‘어린이 숲 체험‘ ▲SKT 및 통신 서비스와 함께한 추억을 기록하는 ‘T.M.I(T-Memory-I)’ ▲가족·지인과 함께 모자를 꾸미는 ‘캡꾸’ ▲게임을 즐기며 경품까지 얻어갈 수 있는 ‘가족 레크리에이션‘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.

참가자 전원에게는 고급 도시락과 음료가 제공되며, 소형 텐트와 피크닉 매트, 보드게임, 도서 등은 현장에서 대여할 수 있다.

한편, SKT는 장기고객이 혜택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‘스페셜 T 프로그램‘의 명칭을 ‘T 장기고객 프로그램‘으로 변경했으며, T멤버십 앱 홈 화면에서 해당 메뉴로 즉시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.

SKT는 ‘숲캉스 데이‘를 시작으로 올해 미식, 놀이공원, 뮤지컬 공연 등 장기고객만을 위한 차별화된 단독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.

이외에도 2년 이상 이용 고객에게 데이터 리필 쿠폰을, 5년 이상 이용 고객에게는 가입 연수에 따라 매년 데이터(1GB 단위)를 제공하고 있다. SKT는 더 많은 고객에게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.

윤재웅 SKT 프로덕트&브랜드본부장은 “오랜 기간 SKT와 함께해주신 고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‘숲캉스 데이‘를 준비했다”며, “앞으로도 장기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혜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이겠다”고 밝혔다.

	※ 사진설명
SK텔레콤은 SKT와 10년 이상 함께한 장기고객을 대상으로, 에버랜드 내 ‘포레스트 캠프’에서 자연 속 휴식과 체험을 제공하는 ‘T 장기고객 숲캉스 데이’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.
사진은 SKT 모델들이 ‘T 장기고객 숲캉스 데이’ 이벤트 페이지를 살펴보는 모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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